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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형제여러분, 

참회의 대만과로 시작한 대사순절은 올해도 우리를 “축일 중에 축일, 축제 중의 축제”인 아름다운 

부활축일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함께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후에 거룩하신 주 예수를 흠숭하오니 주 홀로 죄가 없으시나이다.”라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가상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부활 후에 향유가진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경배하였습니다.  

“대사순절의 대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 형제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전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부활로 모든 이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마르코 16:12)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서 발견합니다. 성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너의 형제를 보았느냐? 너의 하느님, 주님을 본 것이다.”(아빠스 아폴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 중의 한 명으로 마음에 

받아드리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메달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빛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성찬예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고,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영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몸, 같은 피”(예루살렘의 성 끼릴로스)가 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후에 거룩하신 주 예수를 흠숭하오니 주 홀로 죄가 

없으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성찬예배를 통하여 모신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으로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끄셨습니다.”(부활 

카타바시아, 1 오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삐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사랑하는 성직자, 수사, 수녀, 새로이 빛을 받은 세례 신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협력자들은,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비록 삶의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매일을 부활의 

날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I 요한 1:4)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충만한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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